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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현재 직무 전문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경험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언어재활사 개개인이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깊고 폭넓은 의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사설 언어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총 18명으로, 5-8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그룹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결과:
            언어재활사의 직업 전문성 인식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5개 대주제와 13개 소주제로 내용이 분류되었다. 언어재활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격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맡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으로 임상현상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언어재활사 개개인들은 전문성의 부분으로 직업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대상자에 대해 일 중심의 책임감에서 대상의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폭넓은 책임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어재활사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경감 및 장기적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recognized by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regarding their job professionalism.

          

          
            Methods: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e attempted to understand the deep and broad opinions that each speech language pathologist perceived internally. A total of 18 SLPs who worked at a private speech-language therapy center participated in the study;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in three small groups consisting of 5 to 8 participants.

          

          
            Results: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five major themes and 13 sub-themes.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perceived their abilities for therapy and national qualifications as their professionalism. In addition, when making more trusting relationships with students and parents, they were perceived as more professional. They used a variety of metho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increase professionalism in clinics. In particular, they considered and perceived work ethics as a part of professionalism.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SLPs'	responsibility was changing from responsibility about therapy to responsibility that considers the students' life and future. Finally, the need to increase social awareness for job professionalism of SLPs was observed.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on the recognition of job professionalism of SLPs, and could be helpful in preparing plans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the future, reducing the level of job stress, and securing long-term job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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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언어재활사는 생애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말,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을 진단하고, 적절한 중재 제공 및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Kim et al., 2014; Shim et al., 2010). 언어재활사는 약 1만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50여개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매년 1천여 명이 새롭게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KHPLEI, 2019). 2013년 국가 자격증 제도화,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서비스의 확대,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 및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언어치료에 대한 중요성 인식되었고, 언어재활사와 관련 서비스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Kim & Park, 2018).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영유아 및 학령기 대상자의 조기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언어재활 분야의 양적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Kim & Yoo, 2011). 또한 언어재활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형태도 치료센터에서부터 병원, 복지관, 각급 교육기관 및 육아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Kim & Park, 2018; Park et al., 2016).

      언어재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바우처 사업 등의 제공인력으로 인정받는 것 등은 언어재활사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국가고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재활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직업 전문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Han & Hwang, 2012; Kim et al., 2008; Lee & Han, 2017).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란 이론적 지식이 있으며, 해당 직업 고유의 조직, 윤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직업을 의미한다(Freidson, 1970). 전문성을 가진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직무에서의 자율성, 장기적인 교육, 직업 조직, 직업윤리, 표준화된 자격과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 등을 통해 설명된다(Kim & Kim, 2003). 언어재활사들은 대상자의 말,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과 증상의 평가, 적절한 중재의 계획과 적용, 그리고 가족 및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및 적절한 평가, 중재 도구의 연구와 개발까지 전문적인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4; Shim et al., 2010).

      언어재활사라는 직업 분야는 현재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 더불어 직업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Kim & Yoo, 2011). 국가 자격증 등은 직업의 공적인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사회 현장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전문가로 인식되고, 그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재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논의할 때 거론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직무 전문성이다(Hwang et al., 2015). 즉 언어재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언어재활사가 가지는 직무 전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재활사가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Han & Hwang, 2012).

      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재활사의 직무를 진단ㆍ평가, 치료, 행정업무, 교육ㆍ협력, 연구ㆍ개발의 5가지 책무와 17개의 작업 그리고 57개의 작업요소로 분류하였고, 언어재활사는 대상자의 언어, 의사소통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중재하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보호자,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도 언어재활사의 직무로 나타내고 있다(Kim et al., 2014). 그리고 직장 생활의 적응도,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능력까지 포함한 연구도 있다(Hwang et al., 2015). 즉 언어재활사가 가진 직무의 내용은 단순히 언어,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의 언어적 문제를 평가하고 재활하는 것을 넘어, 그 관련된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언어재활 관련 서비스들이 점차 폭넓게 제공되면서, 타 전문가와의 협력, 문서 작업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ㆍ관리 업무들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Kim et al., 2014). 이처럼 언어재활사들의 역할의 증대와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언어재활사들이 직무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재활사들의 직업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Kim & Park, 2018), 보다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를 정의하고 직무를 분석하였으며, 언어재활사의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 형태의 양적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Kim & Yoo, 2011; Kim et al., 2014). 다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응답자들과 상호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응답 내용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는 어렵다. 즉 양적 연구들은 다수의 대상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언어재활사 개개인이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깊고 폭넓은 의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에 대해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식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해당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여 언어재활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견과 소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인식과 의견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경감 및 장기적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18명이었다. 참여한 언어재활사들은 현재 B광역시의 치료센터 등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17명, 남성 1명, 치료 경력은 1~10년(평균 4.5년)이었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Group & ID
              	Age
              	Gender
              	Work experience
              	Education /
Certification
              	Workplace
            

          
          
            	A-1
            	30
            	Female
            	 7
            	Bachelor / 1
            	B Center
          

          
            	A-2
            	26
            	Female
            	 3
            	Bachelor / 2
            	B Center
          

          
            	A-3
            	28
            	Female
            	 5
            	Bachelor / 1
            	B Center
          

          
            	A-4
            	31
            	Female
            	 8
            	Bachelor / 1
            	B Center
          

          
            	A-5
            	26
            	Female
            	 1
            	Bachelor / 2
            	B Center
          

          
            	B-1
            	24
            	Female
            	 1
            	Bachelor / 2
            	H Center
          

          
            	B-2
            	29
            	Female
            	 6
            	Bachelor / 1
            	H Center
          

          
            	B-3
            	25
            	Female
            	 2
            	Bachelor / 2
            	H Center
          

          
            	B-4
            	25
            	Female
            	 2
            	Bachelor / 2
            	H Center
          

          
            	B-5
            	26
            	Female
            	 3
            	Bachelor / 2
            	H Center
          

          
            	C-1
            	31
            	Female
            	 8
            	Bachelor / 1
            	J Center
          

          
            	C-2
            	34
            	Female
            	11
            	Master / 1  
            	J Center
          

          
            	C-3
            	25
            	Female
            	 2
            	Bachelor / 2
            	J Center
          

          
            	C-4
            	25
            	Female
            	 2
            	Bachelor / 2
            	J Center
          

          
            	C-5
            	31
            	Male
            	 5
            	Bachelor / 2
            	S Center
          

          
            	C-6
            	26
            	Female
            	 3
            	Bachelor / 2
            	S Center
          

          
            	C-7
            	27
            	Female
            	 4
            	Bachelor / 2
            	S Center
          

          
            	C-8
            	32
            	Female
            	 8
            	Master / 1  
            	S Center
          

        

        

        인터뷰 대상자들은 5~8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였다. 각 소그룹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친분이나 유사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연구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소그룹에서 서로의 의견에 추가하여 생각을 더 깊이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 결과 5~8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그룹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실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Shin et al., 2004; Yoo, 2001).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현재 직무 전문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경험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의 전문성 등 직업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적합하고, 참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경험, 소신 등을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 즉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 개개인이 가진 인식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그룹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인식을 더 깊이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Kang et al., 2018; Park et al., 2013; Shin et al., 2004).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현직 언어재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뷰 질문지 개발
          언어재활사들이 직무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뷰에서 활용할 질문지는 선행 연구와 문헌(Kang et al., 2018; Park et al., 2016)을 참고하여 1차 10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질문지는 언어재활학과 교수 1명, 언어재활사 2명 총 3명의 2차 검토를 통해 질문 내용과 문항의 수를 수정ㆍ보완하여 5개의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반 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기타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2) 인터뷰 진행 
          소그룹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 대상에게 질문의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여 개인의 인식과 의견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그룹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치료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인터뷰 동안 질문 내용과 참가 대상의 응답을 중심으로 더 깊고 폭넓게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보조하였다. 인터뷰는 2대의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된 이후에는 추후 내용의 보충 혹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적으로 연락할 수도 있음을 알리고 허락을 구했으며,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녹음된 자료들은 전사를 실시하였다. 전사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 실시하였다(Williams & Moser, 2019). 먼저 개방 코딩을 실시하고, 코딩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코드의 수정, 추가 및 변경하였다. 축코딩 과정을 통해 하위 코드들을 정리하고 범주화하였으며,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최종 5개의 대주제와 13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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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es of data analysis
            
            

            

          

        

      

      
        3.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결과의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외 언어재활전문가(언어치료학과 교수 1인, 언어재활사 1인) 2인이 개방코딩 이후 코딩의 결과를 비교, 논의하여 코딩 결과를 일치하게 작성하였다. 이후 축코딩 과정에서도 대주제와 소주제 도출 과정을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에 참여한 3인에게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의도한 내용에 맞게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서면을 통해 확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재활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언어재활사들이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주제 1. 능력과 자격으로 인정받는 전문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서 첫 번째 주제는 ‘능력과 자격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Perception for job professionalism
            
            

          

          
            
              
                	Main themes
                	Sub-themes
              

            
            
              	Professionalism recognized by ability and qualification
              	Professionalism in ability
National qualification that recognizes		 expertise
Various roles as an expert
            

            
              	Trust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and parents
              	Positive trust relationship
Negative trust relationship
            

            
              	Skills that must be continuously accum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inical field and the curriculum
Learning in the clinical field
Various attempts and efforts to improve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ethics and Changing in responsibility
              	Professional ethics to follow
Responsibility and the process of change
            

            
              	Awareness needs to be expanded
              	Need to expand social awareness
Needs psychological support
The importance of publicity
            

          

          

          언어재활사들은 전문성을 자신이 가진 실력과 대상자를 치료하는 능력,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 자신이 습득한 전문지식으로 대상자를 치료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즉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좋아졌을 때......” (A-4)

          한편 부정적인 경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치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 전문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자신이 발휘하는 능력이 일차적으로 전문성 인식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의 능력이 이것 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죠. 그럴 때 좀 전문가라는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죠.” (A-1)

          다음으로 ‘언어재활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것” (B-3)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의 주된 역할은 언어치료이지만, 언어재활사들에게는 그 이상의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는 ‘해결사’, ‘동반자’, ‘안내자’, ‘지지자’, ‘상담자’ 등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대상자들 돕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 대상자와 보호자의 삶의 특정 부분 이상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에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시고, 많이 의지를 하실 때,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실 때, 제가 전문가로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A-4)

        

        
          2) 대주제 2.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
          언어재활사가 치료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도 전문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호 간에 긍정적인 신뢰 관계인지 혹은 부정적 관계인지 여부가 치료와 치료사에 대한 태도 및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긍정적 신뢰 관계’는 치료사의 의욕과 동기를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믿음, 저는 일단 믿음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를 믿어 주시는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아이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 같이 가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치료가 효과적이고, 저도 제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A-3)

          언어재활사와 대상자 및 보호자 사이에 불신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치료사, 치료, 그리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치료를 하다가 다른 기관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치료사로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나 자신의 능력이 이 것(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좀 전문가라는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죠.” (A-1)

        

        
          3) 대주제 3.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실력
          언어재활사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으로도 인식하였다. 자격 취득을 위해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과하였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임상 현장과 교육과정 사이의 차이’ 즉 이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선배 치료사들의 피드백 등과 같은 ‘임상 현장에서의 배움’이 전문성 향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치료사들은 근무 기관에서의 소그룹 혹은 개인적으로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한 소규모 사례회의, 언어재활사 협회의 보수교육, 언어재활과 관련된 타 영역에 대한 공부 및 자격 취득, 인터넷과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한 정보 획득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 그 사이 간극으로 인해 언어재활사들은 ‘전문역량의 부족감’, ‘이론 적용의 어려움’ 들을 경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배움, 센터 원장 혹은 선배 치료사들의 피드백을 통한 배움,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동기로도 작용하였다.

          
“접해보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는 거 같아요.” (C-7).
“학부 때 배우는 내용이 적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장애는 언어 안에 학습을 조금 배우거나 언어학습장애를 배운다거나 하는데, 실제로 그런 대상들을 조금 많이 접하고 치료하면서, 힘들었던 거 같아요.” (A-3)
“어떤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조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부 때 배운 이론들로는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B-2)

          임상 현장에서의 배움이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사 양성과정의 교육과 임상 실습도 중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에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배우는 것과 피드백이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비중이 높다고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치료 중에 제공해주어야 하는 전략들이나 과제들이 다르잖아요.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이론적인 공부, 학부에서의 공부, 책으로만 배우는 것들과 임상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A-4) 
“원장님이나 선배 치료사들에게 어려움 부분들을 물어보면,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피드백을 바로 치료에 적용하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A-2)

          언어재활사들은 전문성을 쌓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근무 기관에서의 소그룹 사례회의, 협회의 보수교육, 관련 타 영역에 대한 공부 및 자격 획득, 관련 전문 서적, SNS 및 동영상 제공 사이트 등 다양한 인터넷 채널을 활용한 정보 수집과 활용 등의 방법들을 시도하였고, 임상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나의 케이스를 두고 심도 깊게 서로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조음 사례에서 그런 경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A-3)
“저는 8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만나게 된 치료사들이 많잖아요. 같이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 8~9명 정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나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서로 물어보며 해소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모임, 즉 치료사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C-8) 
“보수교육에서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제, 임상 사례 등을 보여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 더 많이 기억에 남았던 거 같아요.” (A-1)
“저는 상담(강의)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같아요. 부모님들은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와 같이, 언어치료 분야를 넘어선 질문들을 자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어떻게 대답/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상담(강의)를 통해 알아 갈 수 있었어요.” (A-3)
“어떤 기관들은 원장님이 언어치료사가 아닌 경우, 언어치료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상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치료사들도 많은 거 같아요.” (A-3)
“주변에 선배나 멘토가 없는 경우는, (관련) 동영상이나 그런 걸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A-5) 

          언어재활사들은 이론과 현장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방법과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문성 향상과 치료에 대한 효능감 증진, 추가적인 관련 자격 취득 및 타 치료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 다양한 영역의 지식 통합을 통한 종합적인 통찰의 획득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4) 대주제 4. 직업윤리, 책임감 무게의 변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 사명감 등을 포함하는 직업윤리와 치료의 직접적인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치료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 과정도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 즉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사 한 개인의 실수 혹은 잘못으로 인해 전체 직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를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치료사 개인뿐만 아니라 치료 기관을 운영자도 적절한 직업윤리 준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책임하거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거나 하는 치료사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아요. 퉁 쳐서 우리도 같이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사들로 볼 수 있으니까.” (A-1)
“그래서 치료사도 그렇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윤리교육 같은 걸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A-4)

          임상 현장의 언어재활사가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변화도 본 연구를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었다. 언어재활사의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은 치료 경력이 2~3년 정도의 저연차 시절에는 ‘치료를 잘해야 한다.’와 같은 직업 혹은 직무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경력이 쌓여가면서 대상자의 언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가족, 주변 환경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책임감의 범위와 수준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사 초기에는 맡은 아동에 대해 그냥 수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연차가 올라가면서 제가 한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깨도 무거워지면서 책임감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언어치료사라는 일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책임감이 중요한 직업인 거 같아요.” (B-2)
“처음에는 배울 게 많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거 같아요. 2~3년차 정도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맡고 있는 아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A-3)

        

        
          5) 대주제 5. 인식 확대의 필요성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의 부족이 언어재활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야기하는 것,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언어재활사라는 직업 전체와 개인 치료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언어치료 영역과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부족, 무관심, 오해 등으로 인해, 일부는 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직업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어재활이라는 영역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또한 이런 정보들은 직업 영역과 언어재활사, 그리고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나 보호자가 접하는 인터넷 등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직업의 전문성에 부정확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어재활이라는 분야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최신의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치료사를 잘 모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A-6)
“사실 어머님 중에서는 치료를 다니시면서도 언어치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전문가로서 조언도 해드리고 어머님께 차츰 설명해드리면, 어머님도 저를 통해서 언어치료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시면서 성장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전문가라고 느껴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같아요.” (A-3)
“근데 그거는 약간...... (엄마가 의존) 엄마가 물을..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러신 거 같아요.” (C-5)

          언어재활사 개인 차원을 넘어 언어재활사들의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다양한 의견 중에서 특히 직업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치료사들에 대한 지지, 공감, 위로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사들이 치료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 중에는 대상자들은 다른 동반 장애나 심리·정서적 어려움들도 같이 가지는 경우도 많아 이들을 치료하는 언어재활사들의 정서적, 감정적 소모가 상당하게 발생한다. 감정·정서능력의 탈진 현상 등이 치료 행위와 치료사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지지, 공감,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지가 필요하죠! 압박감,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로나 지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죠.” (B-5)

          사회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사회의 문화도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직업 전문성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적절하고 홍보하고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이 가진 전문성도 적절하게 홍보하고 알려야 하며, 자신의 강점을 잘 홍보하는 능력도 전문성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원장님들이 다르게 잘하시니까, SNS나 홍보 등도 많이 하고 잘하고, 치료실도 카페처럼 잘 꾸미고 등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해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알리는 것, 홍보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B-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성 인식에서 5개 대주제와 13개 소주제로 내용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실력과 자격으로 인정받는 전문성’ 등 5개 주제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 전문가라는 점에는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었고, 언어재활사는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실천기술’에 대한 전문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양적 선행 연구(Kim & Yoo, 2011)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치료의 진전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능력을 통해 언어재활사 본인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상자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 그리고 능력 활용을 통한 다양한 역할과 자부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Han & Hwang, 2012).

      이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 전문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Kim & Yoo, 2011)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적 역량과 동반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재를 제공하여 그 능력과 실력을 스스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Kim & Park, 2018)에서 언어재활사가 느끼는 가장 어려움과 회의를 들게 하는 첫째 이유가 ‘치료과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었다. 치료사 본인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진전이 크지 않을 때, 본인 스스로도 치료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고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도 능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능력을 나타내는 점에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사들은 주역할인 언어치료 외에도 다양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전문가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언어재활사가 부모님과 상담하는 영역이 상당히 다양함을 나타낸 선행 연구(Park et al., 2016)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 이외에도 발달, 심리, 정서, 사회성, 학교, 다른 치료 영역, 문제행동 등 아동 관련 생활 전반에 대해 언어재활사에게 문의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상자 및 가족과의 동반 관계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영유아에서 학령기 대상 아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아동의 문제나 향후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조언을 구할 방법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언어재활사가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언어재활 영역에 대한 인식과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언어재활사들은 치료 대상자,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도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치료자와 대상자(혹은 보호자) 사이의 관계 형성도 전문가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로, 치료자와 대상자가 치료적 동맹으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Lee & Han, 2017).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은 정신분석에서도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치료과정에서 치료자와 환자가 협력하고 협동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Rogers, 1951), 아동과 언어재활사의 친밀감을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며, 치료진전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맺음은 치료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며, 치료사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Lee & Han, 2017).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도 전문성의 영역이다(Hwnag et al., 2015). 긍정적이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언어재활사, 대상자 및 보호자 그리고 치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적절히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언어재활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치료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 압박감, 등등이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신뢰, 아동에 대한 책임감 등이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부모와의 상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Park et al., 2016)의 내용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은 치료 행위	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상자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및 이들에 대한 상담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언어재활사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언어재활사의 상담을 어느 영역, 내용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 구분과 연구가 부족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Kim & Park, 2018). 추후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 대학교육 과정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부과정에서 배우고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실무 경험이 더해질 때, 다양한 유형들의 평가 및 치료계획 및 중재 전문성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며, 사례 연구, 소집단 스터디 등이 전문성 향상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 경력이 많은 치료사 등의 실제적인 피드백을 통해, 직장 내 혹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보수교육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들을 통해 본인의 필요를 채우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인 배움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언어재활사가 소수로 근무하거나, 고경력 언어재활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회나 환경이 부족하다. 소수의 근무자만 일하는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 방식과 온라인을 활용한 슈퍼비전 등에 대해 더 깊은 연구와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의 질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독, 교육, 슈퍼비전 등 전문 지원에 대한 필요하다(Han & Lee, 2015).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의 치료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로 직접 대면이 필요한 슈퍼비전에 비해, 거리, 환경,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는 e-슈퍼비전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급변한 사회적 환경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비대면 슈퍼비전, 피드백 등에 대한 연구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Charles et al., 2012, 2013; Han & Lee, 2015).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사들은 보수교육 등에서 이론 중심이 아닌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실습과 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 연구(Han & Lee, 2015)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향후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언어재활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욕구가 높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프로그램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각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쌓아야 하나, 이런 과정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노력을 덜어주기 위한 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모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재활사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 전문성에 직업윤리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윤리는 전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사회적 규범으로 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충실성 등 그 영역이 넓어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직업인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 즉 전문가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대상자에 대해 일 중심의 책임감에서 대상의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폭넓은 책임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Han & Hwang, 2012)에서는 책임감, 자율성, 자부심, 수입 순으로 인식 수준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책임감에 대해 언어재활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책임감이 연차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 초기에는 치료목표 설정이나 세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좁은 영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대상자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대상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미래 즉 대상자의 일생과 대상자를 포함하는 가족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폭넓게 변화하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 경력이 많지 않은 2~3년차까지의 저연차에서는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점차 연차와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치료를 더 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 요구되는 전문 능력에 대한 갈망 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전문성의 증가와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더 넓어지고 깊이 있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언어재활사라는 전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 따라 전문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인식들도,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부정적으로 다가왔다. 직업과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언어재활사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재활 영역의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영역으로, 언어 관련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보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 역시 다양한 감정적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보호자,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겪는 전문지식과 임상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을 항상 만나고 접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치료 외적인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받는 감정적ㆍ심리적ㆍ정서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관심이 부족한 편이고,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사 스스로가 다독이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언어재활사에게도 심리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지지, 공감, 위로를 받음으로써 감정의 번아웃 등을 예방ㆍ극복해야 그 전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와 환경,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도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SNS 등 다양한 채널ㆍ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언어치료라는 영역에 대해 홍보하고 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 혹은 전문가들과 서로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 점차 중요한 전문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나 오해 등도 남아 있고,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언어재활사 및 언어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와 언어재활사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는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도 그리고 이용자들의 적절한 서비스 이용 권리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언어치료에 대해 이용자들에게는 보편적인, 그리고 언어재활사들에게는 더 전문적인 양질의 콘텐츠들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행정 및 서류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졌었으나, 본 연구에서 해당 내용들을 전문성과 연관 지은 내용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면 치료적 역량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행정관련 부가적인 업무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 일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Kim & Park, 2018). 향후 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치료센터 근무자 중심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병원,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가 6~7인 이상인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 소수(1~3)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에 대해 더 깊은 연구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관리자들을 언어치료사의 역할 외에도 기관 운영이라는 직무를 더 가지게 된다. 이들은 언어재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해야 할 업무도 다양해진다. 제공 기관의 다양화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 기관장 및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Kim & Par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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